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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이 글은 년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영향을 시장 및 정책의 관점에서 전망한다 시장의 관점에

서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를 생

성하는 자원의 공급과 수요는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에 따라 좌우된다 정책의 관점에서는 주요

자원의 공급과 수요는 한 국가는 물론 대륙 내에서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안보를 둘러싼 지경

학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단기적으로 무력 충돌 경제 제재 테러 등과 같은 사건은 에너지

시장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세기 들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세계적인 노력은 국가 간 협력

을 강화하고 있다 더 많은 에너지와 더 적은 탄소라는 구호가 시사하듯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탄소

배출량 감축은 대체 에너지의 사용 증가로 인한 에너지 믹스의 조정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의 개선

을 통한 사용량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세계 에너지 시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에

너지의 수요와 공급의 장기적인 변동 추세와 함께 국제정치적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는 중국의 경제 성장이

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는 동시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

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장기 전망을 제공하는 국제에너지기구 미국 에너지정보청 엑

슨모빌 모두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년까지 연평균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미국의 셰일 혁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석유위기 여

파로 년 도입된 원유 수출 금지 조치가 년 월 해제된 이후 수출이 급증하여 년부터

석유 순수입국이 되었던 미국은 년 월 석유 순수출국이 되었다

중단기적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사건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전쟁

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년 월 무역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에너지 교

역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즉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소비국으

로 부상한 중국에 수출을 증가시켰다 동시에 중국은 수입선의 다변화 러시아와 중동의 비중 축소

와 대미 무역적자 축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수입량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년 들어 무역전쟁이의 악화로 양국 사이의 무역이 급속하게 줄어들어 선순환

구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 타협을 통해 무역전쟁이 종식되더라도 미국의 공격적 의도를

절감한 중국이 미국 에너지 자원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가능성은 사실

상 희박하다

[기획연재] 미중 경쟁의 미래: 4단계 경쟁 동학 – 자원 편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의 미중 경쟁   
 

이왕휘  
아주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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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대한 년까지 전망을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검토한다 미국과 중국의 협력과 갈등이 중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함의를 간략하게 논의한다

 

 

세계 에너지 시장의 장기적 변화 추세 

 

에너지 소비를 추정할 때 사용되는 주요 변수는 인구 증감 에너지 원단위 차 에너

지 소비량을 로 나눈 값으로 달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양 일인당 국내총생산

순 증감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일인당 이다

 

표 차에너지 수요 증가 기여분 

% 연간 1995-2017 2017-2040 

인구증가 1.2% 0.9% 

에너지 원단위 -1.5% -1.9% 

일인당 GDP  2.4% 2.3% 

순 증감 2.1% 1.2% 

출처: Contributions to Primary Energy Demand Growth, Energy Outlook Downloads and Archive (BP 2019) 

역사적으로 경제 성장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에너지 소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여주었다 경제가 성숙하게 되면 잠재 성장률 인구 증가율 에너지 원단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일

인당 에너지 소비는 정체되거나 감소하였다 이런 과거의 경험을 보면 년까지 신흥국에서 에너

지 소비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선진국에서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인당 에너지소비량과 인당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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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Annual International Outlook 2018: Summary (EIA 2018, 4) 

 

신흥국 중에서도 중국과 인도의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양국

의 경제성장 기여분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년까지 세계 경제의 성장 기여분의 약 는 신흥

국에서 나오는데 약 이 중국 이 인도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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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세계 경제성장 기여분 

연간

중국

인도

아프리카

기타 아시아

기타

세계

출처: Global GDP Growth and Regional Contributions, Energy Outlook Downloads and Archive (BP 2019) 

에너지 소비량은 중국보다는 인도에서 더 빨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증가율은

년 사이 평균 에서 년 사이 평균 로 급감하는 반면 인도는 같은 기간 에서

로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증가율 둔화는 잠재 경제성장률의 저하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비중 하락에서 기인한 것이다 년 이후 증가

율에서는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겠지만 에너지 소비량은 중국보다는 인도에서 더 빨리 증가할 것으

로 추정된다 중국의 증가율은 년 사이 평균 에서 년 간 평균 로 급감하는

반면 인도는 같은 기간 에서 로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증가율 둔화는 잠재

경제성장률의 둔화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대체에너지 개발에서 기인한 것이다 증가율

에서는 년 이후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겠지만 절대적 소비량에서는 중국이 순증가분의 약

를 차지하여 년에는 인도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표  차에너지 소비 

석유 환산 

100만 톤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1995-

2017 

2017-

2040 

           

  

  북미 2467 2699 2776 2721 2740 2773 2831 2851 2849 2848 2848 0.5% 0.1% 

미국 2070 2260 2301 2236 2227 2235 2278 2280 2260 2239 2223 0.4% 0.0% 

           

  

  중남미 408 476 534 633 701 701 739 840 927 1012 1094 2.5% 2.0% 

브라질 157 188 210 264 299 294 317 368 410 451 485 2.9% 2.2% 

           

  

  유럽  1978 2068 2174 2123 1993 2051 2072 2055 2000 1961 1928 0.2% -0.3% 

EU 1678 1748 1836 1775 1649 1689 1694 1651 1577 1520 1475 0.0% -0.6% 

           

  

  CIS 809 753 806 846 877 896 918 939 964 992 1017 0.5% 0.6% 

러시아 656 613 640 668 677 698 713 718 728 741 750 0.3% 0.3% 

           

  

  중동 352 415 554 714 848 897 956 1092 1215 1308 1391 4.3% 1.9% 

           

  

  아프리카 243 273 327 387 429 449 492 585 700 842 1019 2.8% 3.6% 

           

  

  아태 2307 2672 3724 4696 5472 5744 6294 6903 7440 8018 8569 4.2% 1.8% 

중국 891 1011 1803 2491 3010 3132 3462 3694 3839 3956 4017 5.9% 1.1% 

인도 252 317 394 538 687 754 860 1065 1300 1597 1928 5.1% 4.2% 

기타 1163 1343 1527 1667 1776 1858 1973 2144 2301 2464 2624 2.2% 1.5% 

           

  

  세계 8565 9356 10894 #### 13060 13511 14304 15264 16095 16980 17866 2.1% 1.2% 

OECD 5214 5612 5842 5756 5630 5738 5842 5865 5803 5761 5719 0.4% 0.0% 

비OECD 3351 3745 5051 6363 7431 7773 8462 9399 10293 11219 12147 3.9% 2.0% 

출처: Primary Energy Consumption, Energy Outlook Downloads and Archive (B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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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측면에서는 에너지 믹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청정 에너지원을 적

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석탄 사용을 우선적으로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와 천연가스의 비중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차에너지 수요 연료

출처: Primary Energy Demand: Fuel, Energy Outlook Downloads and Archive (BP 2019) 

 

년부터 년까지 석유와 천연가스의 생산량은 약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브리

질에서 석유 생산량이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이 브라질보다 최소 배 이상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 차원에서는 미국의 증가량이 가장 클 것이다

 

표  석유 생산 
 

석유 환산  

100만톤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1995-
2017 

2017-
2040 

           

  
  북미 646 642 636 637 910 920 1144 1272 1274 1223 1113 1.6% 0.8% 

미국 384 354 315 340 579 587 798 923 928 885 786 2.0% 1.3% 

           

  
  중남미 300 329 359 365 382 355 337 347 367 390 404 0.8% 0.6% 

Brazil 38 63 84 106 125 135 167 190 213 229 231 6.0% 2.4% 

           

  
  유럽  311 342 279 204 170 168 166 165 145 125 110 -2.8% -1.8% 

EU 168 173 131 96 74 71 71 70 62 53 47 -3.8% -1.8% 

           

  
  CIS 358 396 582 666 689 706 728 730 734 736 748 3.1% 0.3% 

러시아 311 326 475 513 544 557 572 573 581 591 612 2.7% 0.4% 

           

  
  중동 979 1149 1246 1242 1438 1511 1460 1475 1521 1628 1744 2.0% 0.6% 

           

  
  아프리카 340 384 485 497 407 404 397 359 350 352 352 0.8% -0.6% 

           

  
  아태 352 385 389 412 415 394 373 356 340 317 296 0.5% -1.2% 

중국 149 162 181 205 221 203 195 193 191 182 172 1.4% -0.7% 

인도 37 35 36 43 43 42 37 34 31 29 27 0.6% -1.8% 

기타 166 188 172 164 152 149 140 129 117 107 97 -0.5% -1.9% 

           

    
 세계 3286 3628 3974 4023 4411 4457 4605 4703 4731 4771 4767 1.4% 0.3% 

OECD 986 1023 941 866 1097 1104 1328 1452 1434 1361 1234 0.5% 0.5% 

비OECD 2300 2605 3034 3157 3313 3353 3278 3251 3297 3410 3533 1.7% 0.2% 

출처: Oil Production, Energy Outlook Downloads and Archive (BP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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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을 상대적으로 덜 배출하는 천연가스 생산은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량의 증가폭을 볼 때 미국과 러시아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더 클 것으로 추

정된다. 

 

표  천연가스 생산 

석유 환산 

100만 톤 1995 2000 2005 2010 2015 2017 2020 2025 2030 2035 2040 
1995-
2017 

2017- 
2040 

           

  
  북미 589 626 613 667 816 818 948 1066 1140 1202 1250 1.5% 1.9% 

미국 433 446 421 495 637 632 764 857 913 946 973 1.7% 1.9% 

           

  
  중남미 67 89 122 141 156 154 157 172 197 213 228 3.9% 1.7% 

브라질 5 7 10 13 21 24 26 31 50 53 54 7.8% 3.7% 

           

  
  유럽  229 266 282 266 224 225 211 194 169 151 137 -0.1% -2.1% 

EU 190 208 190 156 107 101 89 84 69 58 48 -2.8% -3.2% 

           

  
  CIS 540 555 624 633 647 685 711 780 820 881 916 1.1% 1.3% 

러시아 465 462 507 515 503 546 563 614 644 702 732 0.7% 1.3% 

           

  
  중동 120 178 270 414 523 567 576 662 761 835 908 7.3% 2.1% 

           

  
  아프리카 75 116 147 177 175 194 221 242 286 335 404 4.4% 3.3% 

           

  
  아태 179 239 320 427 485 522 567 622 669 728 775 5.0% 1.7% 

중국 16 24 43 83 117 128 148 190 235 276 316 10.1% 4.0% 

인도 16 22 25 41 25 25 28 41 50 58 64 2.1% 4.2% 

기타 148 193 253 303 343 370 391 391 384 394 396 4.3% 0.3% 

           

    
 World 1800 2068 2377 2725 3026 3165 3391 3737 4042 4344 4617 2.6% 1.7% 

OECD 849 926 934 987 1112 1148 1295 1402 1455 1514 1556 1.4% 1.3% 
                 

비OECD 951 1142 1443 1739 1914 2017 2096 2335 2587 2831 3061 3.5% 1.8% 

출처: Gas Production, Energy Outlook Downloads and Archive (BP 2019)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세계적 차원에서 에너지 수요와 공급 추세를 예상해보면 대륙 사이에 편차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시아와 유럽은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하며 유라시아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는 그 반

대다 년 사이 변동폭을 보면 아시아의 결핍과 아메리카의 잉여가 가장 크다 따라서 향후

년 동안 아시아와 아메리카는 에너지 교역을 통해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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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화석연료(석유, 가스, 석탄) 교역 수지 

출처: Energy Outlook 2019 (BP 2019, 71) 

 

아시아에서 년간 에너지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에너지 수요에 가장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시화라고 할 수 있다 도시화는 일인당 를 상승시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향후 년 동안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지만 유럽연합 전체 인

구보다 적은 ~ 억 명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험적으로 볼 때 현재 중국과

유사한 소득수준을 가진 국가들의 도시화 비율이 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중국에서는 도시화가

최소 ∼ 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미국과 유사하게 발전할 경우 한국과 일본과

같이 과정을 따를 경우 에 이를 것이다

반면 에너지 수요의 증가 속도는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다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을 강조하는

공급측 개혁 은 장기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년 사이 에너지

원단위가 약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중국 정부

는 원유 및 석탄보다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믹스를 변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년 월 중국 국무원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를 통해 제시한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메커니즘 설립에 관한 의견 關與建立保障天然氣穩定供應長效機制

的若干意見 에 반영되어 있다 아직까지는 중국의 차 에너지 소비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은 미만

으로 미국의 의 국가의 전 세계 평균 와 비교해 아주 낮은 수준이다

중국이 산유국으로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기는 하나 소비량이 생산량보다 빨리 증가하

기 때문에 수입의존도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 년 사이 석유 수입의존도는 에서

천연가스 의존도는 에서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이 단기간에 급등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우선 천연가스의 가격이 석탄은 물론 석유에 비해서도 높은 편이라 소득 수준이 높은 대도시에서

만 감당할 수 있다 또한 천연가스를 운송하는 인프라 가스관 도시가스 배관 천연가스 충전소 등

등도 지역적으로 불균등하다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셰일가스 등과 같은 비전통

가스보다 전통 천연가스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에도 주의해야 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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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천연가스 사용인구는 억 명 도시의 가스보급률은 였다 이를 감안할 때 천연가스 비

중은 년 에서 년에는 약 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동시에 에너지 효율성을 획기적으

로 높인 신기술의 도입으로 에너지 소비량은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년 사이 에너지

원단위가 약 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기후변화 예방이란 차원에서 청정 에너지 비

중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에서 화석원료의 비중이 줄어들고 대체 에

너지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셰일가스 혁명으로 생산량이 늘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천연가스의 비중이 년 에서 년에는 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은 년 차에너지원의 자급자족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의 증

가 속도가 소비량의 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남는 분량을 해외로 수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년 월 오바마 행정부는 석유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년 이후 에너지 순수입국이었던

미국은 년 순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미국의 총 에너지 교역 수지 (전망치 기준) 

출처  Annual Energy Outlook 2019: with projections to 2050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9, 13) 

 

향후 미국의 차에너지 수출은 석유보다는 천연가스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 수출은 년

대 중반을 정점으로 감소하겠지만 천연가스의 수출은 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미국의 수출은 년 전년 대비 급증하여 세계 위의 수출국이 되었으며 건설 중인

설비가 완공되는 년에는 최대 수출국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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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자원별 순에너지 수지 (전망치 기준)  

출처 Annual Energy Outlook 2019: with projections to 2050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9, 13)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로 수출되고 있다 생산량이 급증하는

년 중반 이후 미국은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국가는 극소수이다 국제가스연맹 에 따르면 년 백만 톤

기준으로 세계 시장에서 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일본 중국 한국

인도 순이다 년 전년 대비 수입량을 증가시켰던 중국은 년에 이르면 일본을 제

치고 최대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입하는 노드 스트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시

장에 대한 수출 전망은 밝지 않다 따라서 미국 가스업계는 대중 수출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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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국의 천연가스 교역 (전망치 기준) 

출처 Annual Energy Outlook 2019: with projections to 2050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2019, 19) 

 

 

무역전쟁이 미중 에너지 관계에 미친 영향 

 

무역전쟁 발발 이전에 는 미중 경제협력의 모범사례로 간주되었다 중국의 미국산 수입은

미국의 공급 과잉 해소 중국의 무역흑자 축소와 수입 다변화 카타르 호주 및 러시아에 대한 의존

도 제한 라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무역전쟁 전에 미국은 교역을 통해 미

대중 무역적자를 약 억 달러 규모 정도 줄이는 한편 중국은 에너지 수입비용을 약 억 달러

정도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러한 상호이익 때문에 대규모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에도 교역이 급속하게 늘어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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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액화천연가스(LNG) 교역 전망 (국가 및 대륙 별) 

출처: Energy Outlook 2019 (BP 2019, 98)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미중 정상회담 년 월 일 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안한 대중 무역

적자 축소를 위한 일 행동계획 百日计划 에 합의하였다 월 일 양국의 상무

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개 합의안 중에 네 번째가 중국의 미국산 수입이었다

미국은 중국과 우리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환영한다 미국은 수

입 인가와 관련하여 다른 미체결국과 동일한 혜택을 줄 것이다 중국 기업은 언제든지 각 당사

자의 상업적 고려에 따라 장기 계약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계약 방식의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년 월 일부로 미국 에너지부는 미체결국에 일 억 입방 피트 규모의 천연가스 수출

을 인가하였다

년 처음 시작된 중국의 미국산 수입은이 합의 후 급증하였다 년 교역량을 보면 중

국 전체 수입에서 미국의 비중은 약 미국 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를 살짝

넘어섰다 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의 공동 개발 투자에 대한 논의도 급진전되었다 이와 동시에

년 월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중국과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억 달러를 공

동으로 투자하는데 합의한 후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수출시설 확충에 착수하였다 년

월 미국 셰니에르 에너지는 세계 위이자 중국 최대 석유회사인 중국석유집단 中國石油集

團 와 최초로 대규모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무역전쟁은 윈윈 게임을 제로섬 게임으로 전환시켰다 중국은 년 월 일 미국으

로부터 수입품에 억 달러 규모의 개 세목에 대한 추가 보복관세를 부과하였다 미

국산 에는 의 관세가 부과되었다 이후 교역량은 급속히 감소하였다 특히 중국이 미

국산 에 부과한 의 관세가 발효된 이후 거래가 급속히 줄었다 무역협상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된 년 월에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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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미국의 수출 금액

출처: https://usatrade.census.gov (검색일: 2019년 6월 19일) 

 

선적 실적도 수출 금액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미국의 대중 수출은 년 척

년 척에서 년 월까지 척으로 추락하였다 년도 수출 실적을 보면 중국의 미국산

에 대한 보복관세가 논의되기 전인 상반기에 척인 반면 관세 조치가 발표된 월 이후를

포함한 하반기에는 그 절반인 척으로 줄었다 년에는 고위급 협상이 재개되었던 월과 월에는

각각 한 척에 불과했다 중국은 미국이 월 초 보복관세율을 로 인상한다고 발표한 이후 미국

산 에 대한 관세율을 에서 로 올렸다

 



EAI 이슈브리핑 

 

12 12 

그림 미국과 중국의 교역

출처: US Department of Energy; Refinitiv Eikon shipping data (Reuters, “Trade War Cuts U.S. Liquefied Natural 

Gas Exports to China,” May10, 2019에서 재인용) 

 

설상가상으로 년 말에 합의된 셰니에르와 중국 위 석유회사인 중국석유화공 中国石化

과 억 달러 규모의 년 공급계약의 체결이 지연되고 있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하자 석

유가스기업을 대표하는 미국석유협회 는 년 월 일 미국 정부에게

무역전쟁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의 미국산 수입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중

국이 미국의 추가 보복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율을 에서 로 인상할 경우 중국 시장에서

미국산 의 가격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세계 천연가스 시장이 생산자

시장이 아니라 소비자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이다 중국은 년 기준 세

계최대 생산국인 카타르 호주 참고로 위는 말레이시아 미국 로부

터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 동시에 중국에게는 러시아로부터 북극항로를 통해 파이프 라인

을 통해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는 두 가지 대안이 남아 있다 년 월 중국석유와 중국해양석

유공사 가 러시아의 노바텍 이 추진하는 북극 프로젝트 지분을

각각 씩 구매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 가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는 러시

아의 비중이 확대되면 중국이 일본 및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 트레이딩 허브를 건설할 수 있

다고 전망하였다 이럴 경우 미국의 영향력은 더욱 제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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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며 

 

무역전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잉여와 중국의 결핍이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기대는 매우 컸다 특히 향후 년간 미

국에서 생산량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

에 양국 간 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무역전쟁 이후 중국이 미국산 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에너지 협력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무역전쟁이 협상을 통해

종식되더라도 중국이 미국산 의 최대 수입국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졌다 에너지 자원이 가지는 안보적 함의 때문에 중국이 미국산 에 대한 의존도

를 최소한으로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 교역의 확대가 안보 관계를 개선할 것이라는

기대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 저자: 이왕휘_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영국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정치경제와 기업·국가 관계이다. 공저로는 《일대일로: 중국과 아시아》(2016), 《동아시아지역 거버넌스와 

초국적 협력》(2019), 《남·북·중 경제 협력 방안 연구》(근간)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일대일로 구상의 지경학: 

중아합작(中俄合作) 대 연아타중(連俄打中)〉(국가안보와 전략 2017), 〈핀테크(金融科技)의 국제정치경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국가전략 2018), 〈미중 무역전쟁: 미국 내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저항과 중국의 대미 로비〉(국가안보와 전략 2018) 

등이 있다.  

■ 담당 및 편집: 최수이 EAI 선임연구원 
           문의: 02 2277 1683 (ext. 206) I schoi@eai.or.kr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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